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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탄소방서, 공사장 용접·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
송탄소방서(서장 김승남)는 15일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, 공사장 용

접·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

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.

공사현장 용접·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℃ 정도의 고온으로 

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 되어 주위의 

목재,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착화될 수 있으며, 또한 단열재 내

부에 들어가 훈소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주의

해야 한다.

 

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

려가 있으며, 경보·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

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요소가 많아 인명·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.

용접 작업 화재 예방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▲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

기 비치 ▲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▲작업 후 작업장 주변 

불씨 여부 확인 ▲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 있다.

또한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,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

해야 하며, 만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, 절단 등 화재위험 작



업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“건조한 겨울철 공사현장은 화재에 더욱 취약해지기 

때문에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

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”라며, “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 수

칙을 준수해 달라”라고 말했다.




